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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며, 이러한 영향 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9개 고등학교 학생 1,919명이며, 자료는 2020년 8월~9월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변수 간 구조 관계와 매

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기능에 부적 영향, 청소년 우울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기능은 청소년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청소년 우울의 관계는 경제적 수준(높음, 보통, 낮음)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키

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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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lev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and 

adolescent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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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on adolescent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it is to check 

whether these relationships differ according to the economic level of the fami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19 students from 9 high schools in Gyeonggi-do,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internet survey from August to September 2020. To this e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had a negative effect on family function an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And family fun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between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and 

adolescent depression was significant. Third,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family 

funct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were partially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leve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measures to alleviate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amid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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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경제적 결핍 상태에 있는 부모일수록 신체적인 건강상태가 나쁘고 정신적으로는 무력

감,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태정·강현아, 2012; Prime et al., 

2020). 또한 경제적 결핍은 가족 스트레스를 높이고 가족기능을 저하시켜 자녀들의 정신건강에까지 영

향을 미친다(김광혁, 2015; Dumka et al., 1997; Goosby, 2003).

코로나19는 개인의 삶에 치명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

고 있는데(이동훈 외 2020; Barzilay et al., 2020),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체적 질병을 넘어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산층 감소와 빈곤 확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Kalil et 

al., 202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국 기혼자 가구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

월과 4월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불과했으나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

답한 비율은 36.7%,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8.2%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

려움이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21; 진미정 외, 2020).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소득감소에 의한 것이지만 식료품을 비롯

한 기본 소비재의 공급 감소와 가격 인상, 교육 및 건강 관련 사회서비스의 축소 등 다양한 원인이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소득감소를 대체할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에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Western Balkans Regular Economic Report, 

2020). 특히, 코로나19 이후 제기되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쟁점이 돌봄의 재 가족화 및 돌봄 공백과 관

련된 것이고 보면 가정 내 돌봄 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과 결합하여 다양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이 크다(최아라, 2020). 그 중에서도 온라인 수업 확대와 디지털 활용 격차, 교육 양극화 문제 등은 교

육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있는 빈곤가정에는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빈곤할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직종)이나 자녀 수 등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Kalil et. al., 2020).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모두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식사, 빨래, 청소 등 가사부담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과 돌봄 시간이 증가

한다는 점 등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족체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장보기

를 인터넷 쇼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다르고(진미정 

외, 2020), 부모의 직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손서희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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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기존의 빈곤 양상과는 다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어려

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가족의 빈곤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빈곤을 비롯한 가족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이며(Robertson & Simons, 1990), 빈곤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의 우울이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면(하태정·강현아, 2012)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부모를 비롯한 가족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국내에서 이로 인한 변화를 파악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일상생활 자체의 변화와 그 경험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다룬 연구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이현주 외, 2020; 손병돈·문혜진, 2021; 손서희 외, 202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들

과 같은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기능의 매

개효과를 분석하면서 이들 변수간 관계를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구분하

여 그 세부적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

제적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은 현 시점 사회복지영역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코로나19 이

후의 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

에 기반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및 우울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및 우울의 관계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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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가 가계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초기에는 필수 생활용품

을 비축하려는 의도 등에 따라 가계지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사람

들이 집에 머물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는 식당, 소매, 항공, 여행 및 대중교통 분야의 소비지출이 급

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식당에서의 지출은 약 1/3 가까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aker, et 

al., 2020).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음식숙박업, 도소매

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 분야의 매출감소와 고용충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손병돈, 문혜

진, 2021). 

그런데 이러한 특정 분야의 소비(매출)감소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소득수준이 아

니라 가족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현주 외(2020)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00~300만원 미만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를 경험한 경우가 36.5%로 나

타났으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는 23.3%만이 가구소득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

준이 더 낮은 집단에서 소득감소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소득하위 

계층에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소득 중 공적 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

득감소 자체는 보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가구소득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손병돈과 문혜진의 연구(2021)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는 전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발

생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주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는데, 2020년에 실시된 영국의 봉쇄조치에 따라 10가

구 중 4가구는 평소보다 더 적은 가계 지출을 보였지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1/3이 평소보

다 더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여가 활동, 

외식비, 휴가비 및 통근 비용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식비, 난방비 등이 추가로 지출될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 비용, 원격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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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 등 다양한 측면의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Brewer & Patrick, 2021). 

일반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인종, 건강, 이전에 경험한 트라우마 등 가족구조의 취약성은 가

족의 건강성과 가족체계 전반에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ime et al., 2020). 따라서 코로

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기존 소득수준이나 가족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로 

인한 가족의 건강성 역시 차별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파

악할 것이며, 변수들 간의 관계 역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각 가정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중심

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의 우울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슬픈 감정이나 외로움, 상실감, 무기력감 등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이면서 전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하다. 그러나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부모로부터

의 독립, 개인의 정체성 확립, 심리적 발달 등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특성으로 인해 이 시기에 우울이 동

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울을 비롯한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의 우울이 성인

기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청소년기 우울은 초기에 학습의욕 저하와 성적하락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극심한 무기

력 상태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비롯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우울이 슬픔과 분노의 

형태로 표출될 경우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또 다시 우울감을 증가

시키는 상호 순환효과를 갖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상 이들은 불안과 우울에 모

두 취약하여 불안과 우울이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우울 공존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김준범·한광현, 2020).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우 객관적으로 빈곤한 경우는 물론이고 주관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느

낄수록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21; Cui, Li & Zheng, 2020).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아동행복지수 설문 결과(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이 증가하였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도 2018년 조사대비 3배로 증가

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복감이 가구의 경제적 여력과 비례하여 빈곤 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6.73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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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 빈곤 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7.47점으로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 외에도 Duan 등(2020)은 코

로나19 발병기간 동안 측정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임상 우울증 유병률이 22.8%였다고 보고하면서 기존

의 연구에서 보여준 2%∼6%(Phillips, Liu, & Zhang, 1999) 및 13.2%(Stewart & Sun, 2007)보다 훨

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와 우울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좌절감, 만연한 분노, 비인간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공포, 무력감과 외로움 등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반응에 의해 공황행동이나 집단히스테리, 자

살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이러한 심리적 반응들을 정신적 통제

감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 불충분한 물질적 공급과 보건 관련 정보임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으로서 외상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

고 있다(Bridgland et al., 2021). 그러나 재난 자체가 트라우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똑같은 재

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Magson et al., 2020).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완충요인이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부모 애착 등 가족 관련 요인이다(김보라 외, 2018). 

가족은 부부간 애정과 자녀 생산, 애정 어린 보살핌과 양육, 경제의 공유, 가족원 간 인정과 사랑, 돌

봄, 문화 계승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간은 가족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

키고, 가족 상호간의 역할 수행을 통해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한다. 따라서 기능적 가족일수록 가족

원 간 경계가 명확하며, 가족의 규칙과 역할이 가족 발달단계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내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일치성이 높다(장성란·김성회,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높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기능적인 가족내에서 높아진 심리적 유대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청소년기 문제해

결의 원동력이 되지만, 역기능적 가족은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적 의사소통과 정서적 

단절로 인해 외부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성격 및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김정운·김

영희, 2017). 다시 말해 코로나19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은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

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역기능적 가족기능과 결합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성격 및 가치관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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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Prime et al.(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과 아동의 안녕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5단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재정

적 불안정,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조치 등의 ①‘사회적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

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등 ②‘양육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 단계에서 부부관계, 부

모-자녀 관계 등 ③‘가족 하위체계의 변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하위체계의 변화는 자

동적으로 ④‘가족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내 최 약자인 ⑤‘아동의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인종, 건강, 특수욕구, 가족의 기능성, 트라우마 경험 등은 코로

나19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족내 취약성’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그 자체로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면서 동시에 가족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4. 가족기능과 우울

가족기능과 우울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지은, 김희정, 2012). Krug 등

(2016)의 연구에서 부모의 우울은 가족기능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주며,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부모

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가족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서적 반응 및 관여, 역할 행동 등에서 더 역

기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은희(2017)는 가족 갈등과 가구주 우울이 시간의 변화에도 비교적 안

정성을 가지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김광혁(2015)은 빈곤으로 인해 증가된 스

트레스가 가족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아동의 우울과 불안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집단과 감소된 집단의 스트레스와 행복, 가족탄력성 수준

의 변화를 파악한 손서희 외(2021)의 연구에서도 가계경제가 악화된 집단의 경우 행복과 가족탄력성은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증가되는 방식으로 가족의 생활 및 심리적 복지에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학대·폭력·재난·사고·상실 등 부정적 사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처에는 차이가 

있다. 가족 스트레스 모형(Family Process Model)에 따르면 낮은 가족 소득이나 급격한 소득의 변화가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반응과 인지이며, 그에 따

라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이시연, 2011). 

실제로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신건강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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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로 인한 우울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갈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gson et. al., 2020). 즉, 청소년의 1

차적 환경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부모와

의 관계나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스트

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도 환경의 요구가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수

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서와 인지적 평가를 주관적 안녕감

이라고 정의했을 때 두 변수 간 관계에서 가족 유연성과 응집력은 매우 중요한 매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신예림 외, 2021).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의 대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이것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우울로 연결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이들 두 

변수 사이에서 가족기능 혹은 가족 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변수간 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우 울

경제적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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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대처 방법을 다룬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에 참여한 경기도 

소재 56개 고등학교의 학생 35,491명 중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9개 고등학교 1,944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자료는 인터넷 조사를 통해 2020년 8월 7일~9월 10일까지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25개를 제

외한 1,91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본 연구의 외생변수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식비를 포함한 식비’, ‘병원 진료 등 의료

비’, ‘학교 및 학원 등 교육비’,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과금’ 등 4개 항목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를 0-10점(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큼)으로 측정하였다. 4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937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재난피해자의 삶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국립재난안전연

구원(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적 어려움 변수’를 수정한 것으로, 원척도에서는 식비, 의료비, 학

비, 실업(해고, 권고사직), 공과금 등 5개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있다, 없다)를 조

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연구임을 고려하여 실업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연속변수 수준으

로 측정하였다. 

2)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청소년용 가족기능 척도(김정운·김영희, 2017)’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기능을 정서지지 8문항, 가족화합 6문항, 의사소통 4문항, 가족갈등 3문항, 성장지원 

5문항 등 26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9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965로 나타났다. 

분석에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888.807, df=289, CFI=.939, TLI=.932, RMSEA=.068)를 

토대로 5개 요인별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가족갈등 3문항은 역채점하여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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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청소년의 우울은 우울감에 대한 예측 및 우울감으로 부터 발생하는 질환의 선별을 목적으로 개발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는 

총 20개의 문항에 대해 ‘0점(전혀 없다)’부터 ‘3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된다. CES-D의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 및 연령에 따라 단일 요

인이라는 연구부터 원척도와 동일한 4개 요인이라는 결과까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우울정서 10문항, 정서둔마 6문항, 긍정정서 4문항 등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긍정정서 

4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922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1771.919, df=165, CFI=.921, 

TLI=.909, RMSEA=.071)을 통해 3개의 요인구조를 확정하였으며, 분석에는 각 요인별 평균값을 활

용하였다. 

4) 경제적 수준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활용된 경제적 수준은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

을 5점 척도(하, 중하, 중, 중상, 상)로 응답한 결과이다. 다만,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

중집단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다시 ‘낮음, 보통, 높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첫째, 자료

의 특성과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

료의 이상값과 등분산성을 검토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가족기능의 매

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설정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CFI, TLI, RMSEA 적

합도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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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1,919명의 응답자 중 남학생 59.4%, 여학생 40.6%로 남학

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50.1%로 가장 많았고, 1학년 47.6%, 3학년 2.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53.3%, ‘높음’이 35.8%로 

나타났으며,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10.9%로 가장 적었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1,919명)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자 780 40.6

남자 1139 59.4

학년

1학년 914 47.6

2학년 961 50.1

3학년 44 2.3

경제적 수준

낮음 210 10.9

보통 1022 53.3

높음 687 35.8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511~1.180, 첨도는 

-.806~2.110로 나타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기능과 부적 상관(r=-.190~-

.122), 우울과는 정적 상관(r=.102~.171)을 보였고, 가족기능은 우울과 부적 상관 관계(r=-.256~-

.42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부적 상관 관계(r=.-.229~.257)로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중 ‘교육비’ 부족을 가장 크게 인식하

였다.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정서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긍정정서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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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경제적
어려움

① 식비부족 1 　 　 　 　 　 　 　 　 　 　 　

② 의료비부족 .748** 1 　 　 　 　 　 　 　 　 　 　

③ 교육비부족 .811** .712** 1 　 　 　 　 　 　 　 　 　

④ 공과금부족 .869** .783** .823** 1 　 　 　 　 　 　 　 　

가족
기능

⑤ 정서지지 -.154** -.142** -.128** -.148** 1 　 　 　 　 　 　 　

⑥ 가족화합 -.159** -.122** -.133** -.144** .834** 1 　 　 　 　 　 　

⑦ 의사소통 -.137** -.103** -.127** -.134** .778** .776** 1 　 　 　 　 　

⑧ 가족갈등* -.164** -.191** -.154** -.162** .466** .415** .319** 1 　 　 　 　

⑨ 성장지원 -.190** -.177** -.168** -.179** .813** .750** .725** .351** 1 　 　 　

우울

⑩ 우울정서 .150** .166** .171** .158** -.328** -.300** -.296** -.308** -.278** 1 　 　

⑪ 정서둔마 .139** .102** .171** .135** -.330** -.337** -.343** -.256** -.287** .736** 1 　

⑫ 긍정정서* .151** .146** .166** .156** -.426** -.419** -.394** -.278** -.424** .411** .408** 1

⑬경제적 수준 -.257** -.235** -.229** -.244** .273** .295** .227** .170** .338** -.147** -.138** -.229** 1

평균 2.689 1.828 2.740 2.522 4.079 3.928 3.623 3.660 3.953 .533 .901 1.534 2.249

표준편차 2.881 2.419 2.954 2.781 .750 .778 .879 .971 .760 .587 .643 .730 .637

왜도 .651 1.180 .720 .735 -.780 -.511 -.379 -.607 -.499 1.462 .699 -.129 -.268

첨도 -.806 .477 -.653 -.620 .713 .175 -.046 -.014 .009 2.110 .119 -.490 -.676

**p<.005, ***p<.001

3.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분석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구조방정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지만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 문

제로 본 연구에서는 CFI(.90이상 양호), TLI(.90이상 양호), RMSEA(0.08이하 양호)등을 활용하였다

(우종필,2017). 초기 측정모형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1013.465 (p=.000), df=51, CFI=.949, 

TLI=.934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RMSEA=.099로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와 논리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가족기능 관측변수인 ‘가족화합’과 ‘가족갈등’의 

측정오차간 상관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어 최종 측정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표3>에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모든 측정변수에서 .50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각 요인의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50이상, 개념신뢰

도(Construct Reliability)값도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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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 검증 :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변수 →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S.E C.R P AVE
개념

신뢰도

경제적
어려움

→ 식비부족 1.000 0.920

.794 .939
→ 의료비부족 0.749 0.821 0.015 51.633 ***

→ 교육비부족 0.974 0.874 0.016 59.866 ***

→ 공과금부족 0.991 0.945 0.014 73.380 ***

가족기능

→ 가족정서 1.000 0.934

.737 .933

→ 가족화합 0.993 0.894 0.016 63.917 ***

→ 가족소통 1.062 0.846 0.019 55.821 ***

→ 가족갈등 1.041 0.751 0.024 43.136 ***

→ 가족성장 0.931 0.858 0.016 57.651 ***

우울

→ 긍정정서 1.000 0.850

.570 .791→ 우울정서 1.104 0.856 0.036 30.894 ***

→ 정서둔마 0.739 0.505 0.035 21.23 ***

=440.100 (p=.000), df=50, CFI=.979, TLI=.973, RMSEA=.064

**p<.005, ***p<.001

2)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각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조모형을 통해 변수 

간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가족기능은 낮아

지며 ( =-.182, p<.001), 우울은 높아지는 ( =.123, p<.001)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이 높을수

록 우울은 감소하는( =-.423, p<.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 검증

경로
요인계수

S.E C.R P
비표준화 표준화

경제적어려움→가족기능 -0.048 -0.182 0.006 -7.634 ***

경제적어려움→우울 0.023 0.123 0.004 5.195 ***

가족기능→우울 -0.301 -0.423 0.018 -16.958 ***

=440.100 (p=.000), df=50, CFI=.979, TLI=.973, RMSEA=.06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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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분석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파악

하기 위하여 각 경로 간 총효과 및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동일하였고(-.182, p<.000), 가족

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 역시 동일하였다(.423, p<.000).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는 .200(p<.000)이었고 이 중 직접효과는 .123(p<.000), 간접효과는 

.077(p<.000)였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값 사이(.054~.104)에 0이 포함되

지 않았으며 p<.003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 사이에서 가

족기능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경제적어려움→가족기능 -0.182*** -0.182*** -

가족기능→우울 -0.423*** -0.423*** -

경제적어려움→가족기능→우울 0.200*** 0.123***
0.077**

.054 .104

**p<.05, ***p<.001

5.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는 제3의 변수가 두 변수간 관계에서 변화를 줄 때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두 변수의 관

계가 조절변수에 의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경우 혹은 영향 관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

변수가 명목척도나 서열척도와 같은 카테고리형 변수일 경우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중집단분석 결과에서는 집단의 차이에 따라 각 경로계수가 달라지는 것 뿐 아니라 경로계수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음, 보통, 낮음’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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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파악할 경우 연구모형 비교에 앞서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검증이 필요하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기본적으로 비교 집단간(경제적 수준 높음, 보통, 낮

음) 제약이 없는 비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 구조공분산( ), 측정잔차  등을 제약한 모형

간 값의 차이를 통해 확인한다.

여기서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간 값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을 경우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우종필,2017). 그러나 값의 경우 표본 크기가 300개 

이상인 경우 차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MSEA와 TLI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

다. 홍세희·황매향·이은설(2005)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제약모형에 비해 각 집단의 요인부하량( )을 

제약한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6>에서 <제약 1> 모형은 비제약모형에 비해 RMSEA는 감소하고 TLI는 증가하여 경제 수준에 

따른 세 집단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측정동일성 검증

구분 df TLI RMSEA △TLI △RMSEA

비제약모형 536.921 150 0.971 0.037 

제약1 : 요인부하량( ) 570.256 168 0.973 0.035 0.002 -0.002 

제약2 : 구조공분산( ) 611.540 180 0.973 0.035 0.000 0.000 

제약3 : 측정잔차 864.295 206 0.965 0.041 -0.008 0.006 

2)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집단간 측정동일성이 확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이 비제약모형에 비해 경로계수를 제약한 모형(Structural weights)의 적합도 지수가 개선

되어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7> 다중집단분석 구조모형 적합도

구분 df TLI RMSEA △TLI △RMSEA

비제약모형 536.921 150 0.971 0.037 

제약1 : 구조가중치 579.610 174 0.974 0.035 0.0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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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다중집단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 ‘높음’ 집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

향, 가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수준 ‘낮음’ 집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간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가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세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족기능이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을 일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수

경로

경제적 수준 ‘높음’
(n=687)

경제적 수준 ‘보통’
(n=1,022)

경제적 수준 ‘낮음’
(n=210)

C.R. P Label C.R. P Label C.R. P Label

경제적어려움→
가족기능

-0.119 -2.936 0.003 b1_1 -0.126 -3.835 *** b1_2 -0.007 -0.098 0.922 b1_3

경제적어려움→
우울

0.045 1.131 0.258 b2_1 0.168 5.167 *** b2_2 0.067 0.908 0.364 b2_3

가족기능→
우울

-0.417 -9.754 *** b3_1 -0.399 -11.655 *** b3_2 -0.361 -4.89 *** b3_3

**p<.05, ***p<.001

그러나 <표 8>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경로의 차이가 실제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집단간 유

의미한 경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표 9>는 각 경로를 동일하게 고정했을 때의 경로 간 차이와 경

로가 서로 고정되었을 때의 C.R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값이 ±1.96이상이면 95%, ±2.58이상이면 99% 신뢰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비교 

　 b1_1 b2_1 b3_1 b1_2 b2_2 b3_2 b1_3 b2_3 b3_3

b1_1 0

b2_1 3.093 0

b3_1 -8.353 -9.987 0

b1_2 -0.279 -3.693 8.3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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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_1 b2_1 b3_1 b1_2 b2_2 b3_2 b1_3 b2_3 b3_3

b2_2 5.264 2.673 10.604 6.231 0

b3_2 -9.845 -11.555 -0.139 -9.839 -12.827 0

b1_3 0.967 -0.388 7.401 1.118 -1.34 8.228 0

b2_3 2.224 0.436 8.887 2.481 -0.891 10.138 0.602 0

b3_3 -4.25 -4.996 0.742 -4.2 -5.485 0.867 -4.328 -4.921 0

<표 9>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가족기능’ 및 ‘가족기능→우울’ 경로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우울’ 경로

에서는 ‘높음’ 집단의 모수(b2_1)와 경제적 수준 ‘보통’ 집단의 모수(b2_2)의 교차값이 2.673로 나타나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는 ‘보통’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수준이 ‘보통’인 집단이 ‘높음’ 집단 

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결과인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어려움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

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으며, 가족의 경

제적 수준에 따른 이들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은 낮아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청

소년의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빈곤으로 인해 높아진 경제적 스트레스

가 가족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김광혁(2015)의 연구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가족의 탄력성

을 저하시킨다는 손서희 외(2021)의 연구 등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

소년 중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22.7%, 가정의 경제 상태가 나빠진 경우는 

31.1%에 달했다는 한종민(2021)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 빈곤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빈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빈곤 기준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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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정서

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복

지적 개입방향을 탐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가족기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자녀

간 갈등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했으며(쿠키뉴스,2020),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 ‘다 들어

줄 개’ 역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을 기점으로, 전후 100일 간 접수된 상담 중 ‘대인관계’ 고

민은 40% 감소한 반면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 건수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여(파이낸

셜뉴스, 2020),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혹은 가족기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삶은 이전

에 비해 ‘학교생활’(부정적 48.4%, 긍정적 11.4%)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부정적 43.7%, 긍정적 8.3%) 

부분에서 더 나빠졌으나 ‘가족관계’(긍정적 22.1%, 부정적 9.6%)는 더 좋아진 것으로 상반된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갈등은 증가하였는가? 아니면 감소하였는가?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연구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미

정 외 (2020), 손서희 외, (2021), Kalil et. al.,(2020)의 연구를 토대로 조심스럽지만 청소년 상담센터

를 이용하는 청소년 집단이 가진 가족관계의 특수성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다

시 말해 많은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일수가 줄어들고 대인관계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학교

생활의 부정적 영향을 낮게 인식하고 가족관계의 행복감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 

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의 부정적 영향의 감소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기능 중심의 사회복지적 개입이 중요할 뿐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빈곤가정

에 대한 개입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한 가정에 대한 위기개입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 그리고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음’인 경우 가족기능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을 매개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체보다는 ‘가족기능’ 중

심의 개입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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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가족기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경제적 어

려움과 우울을 일부 매개하므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모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음’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

았다. 다만, 매개변수인 가족기능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소득감소의 정도는 덜 하지만 그 치명도는 더 높다는 연구와 일치된 방향성을 갖는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이러

한 영향력의 관계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안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건강의 문제가 아닌 빈곤의 문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가 있

는 저소득 가정 및 비공식부문 노동자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청

소년들은 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기

능 척도가 기존에 사용되던 외국 척도들과는 달리 ‘성장지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 청소년들은 가족체계로 부터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에 공백이 생기고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

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제도 외에 빈곤가정 학령기 자녀들

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으므로 가족기능 강화와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에는 Prime et al., (2020)의 단계적 모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족의 기존 구조적 취약

성이 가족의 기능이나 심리적 영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가족기능 관련 이론들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가족 내 

역할의 재정비에 초점을 둔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내 자녀 부양 부담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주 소득원이 변화되는 등 가족내 역할변화도 상

당하다. 따라서 식사, 청소, 장보기, 돌봄 등 가족 내 직무가 유연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

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연결하여 가족 간 감사표현하기 및 정서화합과 관련된 내

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가 시행될 때 마다 누구에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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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외에 소득수준에 따라 가족기능 회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 ‘높음’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

움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 내 역할분담 및 의사

소통 지원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나 경제적 수준 ‘낮음’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

움 외에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기능, 우울 등의 변수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직접 비교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기능은 가족의 구조와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 수, 한부모 가

족 여부 등 가족구조와 관련된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과 관련한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분포가 경기

도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 대상 연구임에도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

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의 자료가 포함되지 못하였고 고등학생이라는 특정 연령대만이 표본에 포함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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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논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간접외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

과”(2021, 공동), “고경력 사회복지사의 경력개발과정 연구:장애인복지분야를 중심으로” (2020), “토픽모

델링을 활용한 활동보조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2018)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실천, 장애인

복지, 활동지원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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